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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16일                                           대통령 발언록

전문경영인 담화 및 오찬

합리주의 사회를 실력으로 성공하신 여러분이 신 주류입니다

 

지금 국가목표 놓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도달전략에 대한 논쟁도 있습

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과 공감대를 나누면서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분들 모시고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

영할 것입니다.

 

제가 대선후보 시절에 신주류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류(이회창 후보의 메

인스트림론을 얘기하는 듯) 논쟁에 대한 신주류 논쟁이었고 나는 신주류 

쪽이었습니다. 아주 깊이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우리는 상대방

이 말하는 '우리사회의 주류가 부조리하고 기득권에 바탕을 둔, 불합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사회를 통

합하고 이끌 새로운 주류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주류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그때 여러분과 같은 전문

경영인, CEO들을 떠올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신주류의 중심으로 생각했

었습니다. 불합리한 기득권에 기초하지 않고 합리주의사회를 실력으로 열

어가며 성공을 하고 일가를 이루는 여러분과 같은 분을 새로운 주류로 생

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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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오늘 같은 자리는 '콜링 카드'를 가지고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인

사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정부 부하조직이 아니라 

자유 시민 사회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오셨기에 일일이 제가 돌아가며 악수

를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오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위

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겠습니다. 2만 달러 시

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